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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라이트 ∙ IEA(2019)에서는 수소경제의 성장 및 확대를 위한 권고사항에서 기존 항만의 수소 허브화 등 

항만을 중심으로 한 수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

∙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부족으로 해외 청정수소의 도입이 불가피하므로, 항만을 

중심으로 대량 수요지인 산업단지까지 연계할 인프라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상황

∙ 이를 감안하여, 주요국의 수소 항만과 산업단지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관련 R&D 

동향(실증 포함)을 조사·분석을 수행

– 항만-원거리 수요지 연계 유형 및 항만 인근 산업단지 조성·활성화 유형 등 2가지 유형을 

설정하고 각각 벤차미킹 국가를 선정하여 비교

※ 항만-원거리 수요지 연계 유형은 독일, 배후단지 육성·활성화 유형은 프랑스, 일본을 설정

∙ 수소 공급지와 수요지 간의 거리가 먼 독일의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의 형태로 생산지와 

수요지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소 수송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동시에 진행

– 수소 이외에도 암모니아, LOHC 등 다양한 에너지캐리어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

있으며 육상-해상을 통해 수송하는 기술을 함께 다루고 있음

※ 단순한 운반 가능성 여부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, 수송 및 활용 직전 수소 추출까지의 

전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증 중

∙ 프랑스, 일본 등은 항만과 수요지간의 거리가 짧은 항만 인근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

있으며, 수소, CCUS 관련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산업단지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

∙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본 브리프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개의 정책제언을 제시함

– 다채로운 지리적·경제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항만-내륙, 

항만-해상, 해상-해상 연계를 위한 수송 기술 개발 및 검증 필요

– 다양한 LOHC 개발 뿐만 아니라 수송-활용 직전 수소추출까지의 전주기를 유기적으로 

연계하여 실증하는 방식으로 상용화를 가속화하여야 함

– 항만 인근 산업단지를 첨단 탈탄소화 R&D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서, 높은 기술력을 

보유한 스타트업을 유치･육성하여야 함

– 이 과정에서 CCUS, 수소 공급망 등 관련 인프라를 공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항만 인근 

산업단지의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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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

개요

∙ 탄소중립(Carbon Neutral), 수소 인프라(Hydrogen Infrastructure), 항만(Port), 연구개발(R&D), 

산업 단지(Industrial Complex)

배경

∙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(2019) 수립 이전의 수소경제 인프라 정책은 수소 충전소 및 연료전지 

발전소 등 수소의 활용 관련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

– 주로 수소 및 전환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대기오염 감소 등 측면에서 접근

∙ 수소가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탈탄소화를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, 

수소경제가 탄소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부상

– 이에 따라, 수소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대량의 수소 생산-유통-소비 체계 구축이 요구됨에 

따라, 수소 생산- 저장 및 운송 – 활용 전 단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성한 상황

∙ IEA(2019)에서는 수소경제의 성장 및 확대를 위한 7가지 권고 중 수소 인프라에 관한 내용을 

포함하였으며, 동 인프라 관련 사항의 대부분은 수소 선박 및 항만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1)

– 국제 수소 무역을 위한 선박운송 루트의 확립 및 기존 수입 항만을 저비용-저탄소 수소를 

위한 허브로 변경할 것을 권고

∙ 특히,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부족으로 해외 청정수소의 도입이 불가피한 

상황이므로, 항만을 중심으로 대량 수요지인 산업단지까지 연계할 인프라 구축은 필수불가결

– 최근 ‘수소기술 미래전략(2022)’이 발표2)되었으나, 수소 활용 부문은 수송 및 발전 부문 위주로 

편성되어 있어 산업 부문과의 연계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

– 해수부를 중심으로 ‘수소항만 조성방안(2021)’이 수립3)된 바 있으나, 항만을 활용한 수소 

생산, 물류, 소비 수요 증가 대응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

※ 항만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단지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나 인근 산업단지로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

구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 수송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중은 적은 편

∙ 이에 따라, 주요국의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의 연계 구축 관련 동향 및 R&D 추진 

현황을 개괄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항만-산업 연계 관련 인프라 구축 정책 및 R&D 전략에 대한 

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분석목적 및 방법

∙ (분석목적) 주요국의 수소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관련 

R&D 동향(실증 포함)을 조사·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시

–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분포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, 유형별로 벤치마킹 대상 국가를 

설정하여 분석

1) IEA, The Future of Hydrogen, 2019. (검색일자 : 22-12-12)

2) 관계부처 합동, 수소기술 미래전략, 2022. (검색일자 : 22-12-12)

3) 관계부처 합동, 수소항만 조성방안, 2021. (검색일자 : 22-12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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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국의 동향

※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, 화학, 자동차 등 탄소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는 항만 인근에 

위치하고 있지만, 현재 충청북도 등 일부 내륙 지역에도 수소 산업 관련 단지가 구축 중임을 

감안하여 항만-원거리 수요지 연계와 항만 인근 산업단지 육성 등 2개 측면에서 조망할 필요

∙ (분석방법) 항만-원거리 수요지 연계와 항만 인근 산업단지 육성·활성화 2가지 유형에 대한 

벤치마킹 국가를 설정·비교·분석하여 시사점 도출

– (항만-원거리 수요지 연계) 풍부한 풍력자원을 가지고 있는 북해를 보유하고 있지만, 

수요지인 주요 산업단지가 내륙에 위치한 독일을 벤치마킹 국가로 설정

– (항만 인근 산업단지 육성･활성화) 세계 최대 항구도시 중 하나인 마르세이유 항을 보유한 

프랑스와, 도서 국가인 일본을 벤치마킹 국가로 설정

독일

∙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풍부한 북해 풍력자원과 수요지(산업단지 등)간 거리  

문제가 부상하였으며, 일찍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

–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계통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P2G 기술을 주목, 당시에는 

아직 기술성숙도가 낮았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 상용화 단계로 견인 

– 2016년 에너지전환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등 다양한 R&D를 통해 P2X, 전력 

계통의 안정성 확보 관련 혁신 기술 확보에 주력

∙ 독일연방교육연구부(BMBF)는 국가수소전략 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‘수소공화국 독일 

(Wasserstoffrepubilk-Deutschland)‘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, 이의 일환으로 3개의 

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(2021)4)

※ 대규모 수전해 장치 개발(H2GIGA), 그리드 연계 없이 해상풍력터빈의 수전해 장치 직접 연계 

기술 개발(H2MARE), 수소 수송 기술 개발(TransHyde)

– 플래그십 프로젝트 구성을 볼 때, 독일은 여전히 녹색수소 생산 능력 확충과 함께  수요지 

연계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음

∙ 수소수송기술개발을 담당하는 TransHyde는 그리드 연계 없이 직접 해상에서 녹색수소 및 

파생 물질(메탄, 암모니아, 메탄올 등)을 생산하는 H2MARE와 밀접히 연계되어 추진 중

– 고압수소저장탱크 개발 및 무역항간 선박 운송(Mukran), 격지에 대한 파이프라인 직접 수송 

및 LOHC 형태의 수송(Helgoland) 등이 이에 해당

4) https://www.wasserstoff-leitprojekte.de (검색일자 : 22-12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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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1 독일 TransHyde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

세부 프로젝트 명 주요내용

Mukran

(H2MARE 연계)

- 혁신적 고압 수소 저장 탱크 개발

- 선박으로 무크란에서 함부르크까지 수소 운송 시험

Get-H2 -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소 수송 관련 소재 개발, 안전성 테스트 등

Campfire - 수소 수송수단으로 활용되는 암모니아 수송 및 활용 기술개발/실증

Helgoland

(H2MARE 연계)

- 헬골란트 등 격지로 녹색수소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송 실험

- LOHC로 전환하여 선박으로 운송 실험(헬골란트에 LOHC로부터 수소추출 플랜트 건설 중)

Forschungsverbünde
- 각 세부 프로젝트간 협력 하에 수소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슈(안전성, 

생태적 영향 등) 조감하고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기반 마련

출처: Wasserstoff-Leitprojekte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

∙ TransHyde의 Mukran 프로젝트는 발트해에서 수입된 녹색수소를 독일 제1의 무역항이자 

물류 중심지인 함부르크 항으로 연계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

– 발트해에 위치한 무크란(Mukran)항은 무역항인 동시에 러시아-유럽을 잇는 천연가스 

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림2가 존재하는 곳이므로, 녹색수소의 수입뿐만 아니라 필요시 

CCUS 기술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청색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

– 함부르크 항은 북해와 가까운 엘베강 하구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무역항 중 하나로, 발트해와 

북해를 잇는 킬 운하(Kiel Kanal)*와 가까운 이점을 보유

* 덴마크가 자리잡고 있는 유틀란트 반도의 하단부를 관통하여 북해의 브룬스뷔텔과 발트해의 

킬을 이음으로써 직접 북해와 발트해를 연결하는 운하

그림 1 무크란 항과 함부르크 항의 위치

출처: 무크란 항 홈페이지5) 상의 지도에 연관 지역을 연구진이 표시

5) https://www.mukran-port.de/de (검색일자 : 22-12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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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루르 지방의 풍부한 석탄 및 철강석을 바탕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견인한 지역인 노르트라인 - 

베스트팔렌(Nordrhein-Westfalen; NRW)에서는 수소 공급망 관련 인프라 확충에 착수6)

– 신규 공급망 구축과 기존 천연가스 공급망의 수소공급망으로의 전환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며, 

2030년까지 약 240km 길이의 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

– 2030년 경에는 함부르크항과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 공업지역의 수소공급망이 연결되는 

점을 확인할 수 있어, 완성될 경우 수입된 해외 수소 또한 원활하게 내륙 공업 지역으로 

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

그림 2 독일 전역의 수소공급망을 위한 비전

출처: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 주정부 경제·혁신·디지털화·에너지부(2021) 기반으로 연관 지역을 연구진이 표시

6) Ministerium für Wirtschaft, Innovation, Digitalisierung und Energie des Landes Nordrhein-Westfalen, 
Wasserstoff Roadmap - Nordrhein-Westfalen, 2021 (검색일자 : 22-12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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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또한, TransHyde의 Helgoland 프로젝트를 통해 격지에 존재하는 수요처로의 수송 기술 

개발 및 실증을 수행 중

– H2MARE 프로젝트를 통해 그리드에서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된 녹색수소 및 기타 

에너지 캐리어들을 격지 도서지역에 수송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이 동 프로젝트의 핵심

※ H2MARE의 세부 프로젝트들이 북해 해상에 흩어져서 수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각 

산포된 해상풍력단지에서 녹색수소 및 에너지 캐리어들을 수거하여 운송하는 내용도 포함될 

것으로 추정됨

– 도서 지역에 존재하는 수요처에 직접적으로 수소 공급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방안과 함께, 

LOHC(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)의 형태로 전환하여 선박 수송하는 방안을  

검증 중

※ Mukran 프로젝트가 내륙에 존재하는 원거리 수요처에 대한 수소 수송 기술의 개발이라면, 

Helgoland 프로젝트는 해상에 존재하는 원거리 수요처에 대한 수소 수송 기술 개발로 해석 가능

– 수소 수송에만 중점을 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,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에너지캐리어의 

형태로 전환하여 수송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

※ 단순히 LOHC의 수송까지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, 종착지인 헬골란트 섬에 LOHC에서 수소를 

추출하는 플랜트 건설 및 실증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

그림 3 북해에 위치한 헬골란트의 위치7)

출처: Google map

7) https://www.google.co.kr/maps/place/Helgoland,+Deutschland/@55.348445,8.945182,7.75z/
data=!4m5!3m4!1s0x47b5b5f6bcbddf37:0x4248963c6580400!8m2!3d54.1803268!4d7.8889438 
(검색일자 : 22-12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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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

∙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올랑드 대통령 이후부터 재생에너지 중심 

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후임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 역시 이러한 정책 

방향성을 계승 중

– 비록 최근 프랑스2030 등을 통해 원전회귀를 공식화하고 있으나, 녹색수소를 원전과 

마찬가지로  프랑스의 미래 강점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

∙ 2018년 프랑스는 최초의 산업용 P2G 기술 실증(1MW급)을 위해 JUPITER1000 프로젝트를 

출범

– 마르세이유 항 근린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과 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CO2를 

활용하여 수소 및 메탄을 생산*하고 천연가스 공급망에 주입하는 전 단계를 실증8)

* 알칼리 수전해 및 PEM 수전해 기술 활용

– 최근에는 선박 컨테이너 회사인 CMA CGM이 참여하여 가스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선박 

수송까지 프로젝트 범위가 확대됨

그림 4 Jupiter 1000 프로젝트 추진체계

출처: GRTgaz(2022)

∙ 마르세이유 포스 항 인근 산업단지에 존재하는 철강업체(ASCO METAL)의 보일러에서 나오는 

CO2를 포집하여 JUPITER1000의 메탄화 (Methanation) 과정에 활용

– 인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CO2를 JUPITER1000 프로젝트 연계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

지역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

※ JUPITER1000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이노벡스 플랫폼 역시 지역 혁신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임

8) GRTgaz, Jupiter 1000 : Démonstrateur industriel de Power-to-Gas, Version Aout 2022. (검색일자 : 
22-12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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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5 Jupiter 1000 프로젝트와 지역산업과의 연계

그림 6 Jupiter1000 프로젝트로의 CO2 조달 경로

출처: GRTgaz(2022)

일본

∙ 일본은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 산업단지들이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,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

감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탈탄소화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

– 지자체 단위에서도 관할 지역 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, 

경제산업성(자원에너지청 포함)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역시 해안/항만 지역 산업단지의 

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회9) 를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 중

9)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源･燃料部,「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コンビナート研究会」について, 2021. (검색일자 : 22-12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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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7 2018년도 일본의 제조업 부문 CO2 배출 현황10)

출처: 자원에너지청(2022)

∙ 최근 가와사키 등에서는 존재하는 기존의 콤비나트(Kombinat)*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

‘카본 뉴트럴 콤비나트(CNK)’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

* 기술적 연관이 있는 여러 생산부문이 근접 입지하여 형성된 기업의 지역적 결합체11)

– 최근 가와사키*는 수소를 주축으로 한 카본뉴트럴 콤비나트 구상(22.1)을 공표12)

* 수소를 주축으로 한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 거점, 국내외 탄소를 재자원화하는 탄소순환형 

콤비나트, 에너지를 지역 최적화시켜 입지 경쟁력있는 산업지역(수소 파이프라인, CO2 free 

전력, CO2/자원 공유, 증기 융통 포함) 조성을 지향

– 기술력 높은 스타트업 기업 등을 콤비나트에 집결시켜 기술개발 가속화를 도모

10)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コンビナート研究会,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コンビナートの実現に向けた論点整理, 
2022.  (검색일자 : 22-12-14)

11) 두산백과, 콤비나트 [an industrial complex], Retrieved from : 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aver?do
cId=1150573&cid=40942&categoryId=31823 (검색일자 : 22-12-12)

12) 川崎市, 川崎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コンビナート構想案の概要, 2022. (검색일자 : 22-12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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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8 2050 가와사키 임해부 콤비나트 이미지

출처: 가와사키시(2022)

∙ 중앙 정부에서도 다양한 산업의 집적에 의한 연계효과를 콤비나트의 최대 특징으로 주목하여, 

다양한 산업이 연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 중13)

– 이의 일환으로 콤비나트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군을 도출*

* 수소연소･전소, 암모니아 혼소･전소, CCU, 바이오매스 활용, 재생가능에너지, 수소환원제철, 

플라스틱의 케미컬 리사이클, 바이오매스 나프타･화학품, 합성 공정에서의 저소비 전력화, 

오프 가스 이용, 증기･폐열 이･활용, 콤비나트 내 각 설비의 폐열 이･활용, 공정 개혁, CCUS, 

CCS 등

– 선정된 각 기술적 수단들이 발전, 석유정제, 화학/소재, 금속 분야에서 각각 적용 가능한지 

여부를 가늠하고, 해당 기술적 수단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

검토

* 이를 통해 수소 및 암모니아의 공동조달 및 이·활용, CO2 공동회수 및 이･활용, 바이오매스 

원료의 공동조달 및 이･활용, 폐기 플라스틱의 공동조달 및 이･활용, 에너지 효율화 및 

자원효율화에 대한 대응 강화, CCS의 공동실시 등의 대응 방안이 논의

13)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コンビナート研究会,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コンビナートの実現に向けた論点整理
(概要), 2022. (검색일자 : 22-12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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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점

그림 9 2050 CNK 실현을 향한 수단 및 산업연계 포텐셜

출처: 카본 뉴트럴 콤비나트 연구회(2022)

∙ 수소 공급지와 수요지 간의 거리가 먼 독일의 경우에는 항만지역과 내륙 산업단지를 연계할 수 

있는 공급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, 다양한 형태의 수송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동시에 진행 중

– 2030년까지 수소 공급망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며,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소의 직접 수송 

이외에도 선박 등의 운송도 함께 실험

– 수소 이외 암모니아, 메탄올 등 다양한 LOHC 형태로 수송하는 기술을 함께 다루고 있음

※ 단순한 수송 기술만의 검증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LOHC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플랜트 

단계까지 연계

– 내륙 소재 수요지 연계뿐만 아니라 헬골란트 등과 같이 해상에 존재하는 격지 등 다양한 

지리환경의 수요지에 대한 수송 가능성 등을 검토

– 실증까지 포함된 프로젝트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아닌 연방교육연구부에서 주관하는 

특색을 보이고 있음 

※ 연방교육연구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기초/원천연구단계 R&D를 지원을 

소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가 높은 수송기술 및 수전해 분야 R&D를 

추진하고 있는데, 이는 국가가 직면한 정책 현안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

기존 상용화 기술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됨

∙ 프랑스, 일본 등은 항만과 수요지와의 거리가 최소화된 인근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하는 경향을 

보이고 있으며, R&D 연계를 통해 첨단기술의 테스트 베드 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

– 지자체 및 기존 지역 산업과 최대한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유도

– 기존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, 수소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

함으로서 경제적 이점을 함께 도모

– 실증 프로젝트 추진 및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유치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테스트 

베드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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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우리나라 역시 항만 인근 해안지대에 밀집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, 

수요지에 대한 공급망 확충 및 산업공정 적용지원 방안의 구체성은 다소 미흡

– 산업단지 수소 공급도 항만 내 및 해당 근교 지역에 대한 튜브 트레일러 운영 및 배관망 (약 

35km 순환형) 구축계획이 제시된 수준

※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이 적용될 경우 대량의 수소 수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

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

– 내륙 수요 지역에 대한 공급이 언급되어 있으나 추진전략의 방향성 수준에서 언급되어 

있으므로, 각 항만별 특색에 맞는 구체적인 공급망 형성 방안이 필요함

※ 항만-내륙 연계, 항만-해상, 해상-해상 연계 수송 기술을 다양하게 검증 중인 독일의 사례를 

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

∙ 주요국은 다양한 LOHC R&D 및 실증 노력에 주력하고 있으나, 현행 우리나라 관련 전략상으로는 

수소 수송에 보다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LOHC R&D 및 실증은 다소 미진한 상황

– 수소항만 조성방안에서의 주요 내용은 수소의 생산·저장·운송에 주안점을 두었으며, 

다양한 에너지 캐리어에 관한 언급은 미흡

– 수소기술 미래전략에서는 이보다 진보하여 유기화합물 저장기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

있으나 R&D단계로 구분된 상태

※ 타 국가에서는 다양한 LOHC 개발에 이어 실증단계까지 수행하고 있는 단계이며, 수송기술과 

연계하여 생산에서  활용에 필요한 수소 추출까지의 전주기를 검증 중인 상황과 다소 대조적

∙ 주요국에서 항만 인근 산업단지를 탈탄소 기술 R&D 테스트 베드화를 통해 기술개발을 

가속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, 우리나라 역시 항만 인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수소 등 혁신적 

탈탄소화 기술의 R&D 실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

– 우리나라의 실증은 수소 항만 내에서의 모빌리티 등 소비 부문 및 블루수소 생산 부문의 

실증이 주를 이루고 있음

– 인근 산업단지로 연계하는 다양한 기술실증 프로젝트*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높은 

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

* 에너지 캐리어의 개발과 다양한 지리적 환경에 존재하는 대량 수요지로의 수소 연계 기술

∙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항만-산업단지 연계 전략 수립 시에 아래 4개 정책제언을 

제시함

– 다채로운 지리적·경제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항만-내륙, 

항만-해상, 해상-해상 연계를 위한 수송 기술 개발 및 검증 필요

– 다양한 LOHC 개발뿐만 아니라 수송-활용 직전 수소추출까지의 전주기를 유기적으로 

연계하여 실증하는 방식으로 상용화를 가속화하여야 함

– 항만 인근 산업단지를 첨단 탈탄소화 R&D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서, 높은 기술력을 

보유한 스타트업을 유치･육성하여야 함

– 이 과정에서 CCUS, 수소 공급망 등 관련 인프라를 공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항만 인근 

산업단지의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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